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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시대의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
지식은폐에 미치는 영향

정지윤
고려대학교 경영학과

The Impact of Work-Related ICT after Works on Knowledge Hiding
during the COVID-19 Pandemic

Jeeyoon Jeong
Business School, Korea University

요  약  코로나 19 발발 이후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(ICT)의 사용이 조직에 더욱 보편화되었다. 본 연구는
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(ICT)의 사용이 정서적 고갈을 일으킴으로써, 그에 따른 지식은폐를 탐구하는 것을 
목표로 한다. 자원보존이론에 기초하여, 본 연구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다른 개인 및 업무 
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가용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안한다. 특히, 본 연구는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
술의 사용이 스트레스적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고갈을 불러일으킴에 따라, 정서적 고갈을 초래할 것이라고
주장한다. 결과적으로, 감정적으로 고갈된 직원들은 더 지식은폐를 하게 될 것이다. 직원의 정서적 고갈은 업무시간 외
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지식은폐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. 국내 486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종
단연구를 실시한 결과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지식은폐는 긍정적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
다. 또한, 정서적 고갈은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지식은폐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
다.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논하였다.

Abstract  Work-relat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(ICTs) after working hours 
has become more pervasive in organization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-19 pandemic. This study 
explores the detrimental impact of work-relat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
(ICTs) after work-hours on emotional exhaustion and knowledge hiding. In particular, this study 
proposes that repeated work-relat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(ICTs) after 
work-hours would decrease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o attend to work domains, according to the 
theory of conservation of resources. In particular, I identify work-related ICT usage as a stressful work 
demand that depletes resources as captured by employees' emotional exhaustion. In turn, emotionally
exhausted employees engage more in knowledge hiding. Employees' emotional exhaustion is the 
mediator between work-related ICT usage after work-hours and knowledge hiding. I found support for 
a theoretical model using longitudinal field data from Korean employees. Theoretical and practical 
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.

Keywords : Work-Related ICT Usage After Works, Emotional Exhaustion, Knowledge Hiding, Conservation
Of Resource Theory, Med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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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세계보건기구(WHO)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지칭하
는 코로나 19의 발발은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
[1]. 특히,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 직장인이 대
부분 그들의 직장 내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겪었다. 특히, 
업무와 비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[2,3], 국내의 많은 
조직들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[4]. 이에 따라 대부
분의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 정보통
신기술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, 이는 업무시간 이후에도 
지속되고 있다[2].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에는 노트북, 
컴퓨터, 개인용 디지털 기기, 스마트폰, 태블릿 등이 포
함되며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하여 서로
간 업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[7].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
에는 조직 내 업무가 대부분 업무시간에만 이루어졌음에
도 불구하고,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이 재택근무를 장려
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. 기존 
연구에 따르면, 업무관련 정부통신기술의 사용이 부정적 
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모두 있는 “양날의 칼”이다[2]. 업
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직원들이 업무에서 유연
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빠른 의사 결정을 가능
하게 하며, 직원 만족도와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
미친다[4,5]. 또한,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조
직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함에 따라, 조직 구
성원들은 서로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, 
상호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다[5]. 그러나, 업무관
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업무시간 외에도 근로시간을 
증가시킴에 따라, 개인의 안녕 및 가족 영역[4,5]에 부정
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[3,6]. 하지만, 기존 연구는 업
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직원들의 지
식은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. 지식
은폐는 직원들이 동료들로부터 지식공유를 요청받았을 
때, 의도적으로 지식을 감추고 보류하는 행동이며[12], 
이는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정요인이다
[14]. 또한, 미국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, 지식은폐와 관
련된 생산성 손실은 4천 7백만 달러에 이를 정도이다
[12]. 최근 코로나 시대에 특히 비대면근무가 활발해짐에 
따라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의 경계가 모호해졌고, 이
에 따라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
증가했다는 점에서 이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필
요성이 제기된다[27]. 코로나 이후, 많은 조직들에서 비
대면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되지않
고 있기 때문에 조직 실무자들은 지식은폐를 조장하는 

선행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,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
된다[11].

이에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[20] 업무시
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그에 따른 지식 
은폐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. 이렇게 함으로써, 기존 
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해
를 돕고,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더 확장하고자 한다. 본 
연구는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정신적으로나 
육체적으로 고갈된 상태인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
라고 예상한다. 또한, 본 연구는 정서적 소진이 지식은폐 
행동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. 따
라서, 업무시간 이후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
직원들을 감정적으로 고갈시킴에 따라, 이는 그들의 지
식은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다.

2.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

2.1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
    지식은폐

지식은폐는 직원들이 동료들로부터 지식공유를 요청
받았을 때, 의도적으로 지식을 감추고 보류하는 행동을 
일컫는다[12]. 이러한 행동은 팀의 창의성, 직무성과 및 
혁신적 업무행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[13-15]. 많
은 학자들은 지식은폐의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, 실무자
들이 조직의 혁신 성과와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
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
제안한다[13,17].

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[20],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개
인은 자원의 손실에 덜 취약하며, 자원을 더 많이 얻을 
수 있다. 개인이 제한된 자원을 갖게되면, 자원손실을 경
험하게 됨에 따라, 자원 손실이 가속화된다[18-20]. 따
라서, 개인은 자원 손실로 인한 피해를 방어하기위해 항
상 자신들의 귀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, 보호
하려고 노력한다[20].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서 봤을 
때, 업무시간 이후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겪
었을 때, 자신들의 자원을 더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
는 직접적인 대응이 지식은폐라고 제안한다. 자원보존이
론은 개인이 더 많은 자원을 얻기위해 자원을 더 투자해
야한다고 제안하지만[19,20], 업무시간 이후 정보통신기
술의 사용을 할수록 직원들은 더 많은 자원을 얻기가 힘
들어진다. 개인이 업무시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
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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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더 피하기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
[20,25]. 이렇듯, 한 개인이 지식 공유를 요청받는 경우, 
자신들의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막기위해 침묵하는 등 
지식을 은폐함으로써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
다[12]. 따라서,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지
식은폐의 정(+)적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
립할 수 있다.

가설 1.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
지식은폐와 정(+)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.

2.2 정서적 탈진의 매개효과
정서적 탈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요구로 인해 과도

한 심리적, 정서적 자원의 소비에 따른 피로 상태로 일컫
는다[26].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
직무스트레스로 작용함에 따라, 업무시간 외에도 직원들
에게 과업을 분배하고, 그들의 휴식시간을 줄이며, 과업
을 완수하기위해 많은 자원을 쏟도록 만든다[5]. 이런 상
황에서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유
발하는 업무과부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정서적, 인지적 
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게 하고, 이러한 자원들은 직
무열의 감소나 탈진 및 개인의 심리적 웰빙의 감소로 이
어지게 된다[5-9]. 이렇듯, 본 연구는 업무 시간 외 업무
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함에 
따라, 그들의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고, 이러한 고갈된 자
원은 정서적 탈진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제안한다.

또한, 본 연구는 정서적 탈진을 겪은 직원들이 지식은
폐행동을 더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한다. 자원보
존이론에 따르면, 한 개인은 자신의 자원이 부족할 때, 
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고 
보존하려고 한다[20]. 이렇듯, 동료들이 지식 공유를 요
청할 경우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
으로 인해 정서적 탈진을 겪은 직원들은 자신의 귀중한 
자원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도록 지식을 은폐함으로써, 
자신들의 자원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[18,19]. 또한, 지
식은폐행동은 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
는 조직에 반생산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[14,15]. 한편, 
정서적 탈진은 직원들의 부정적인 감정, 직무불만족, 이
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반생산적인 행동을 초래
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[28-30]. 따라서, 업무시간 외 
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정서적 탈진을 불러일
으킴에 따라, 이는 결국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
원이 더 손실되는 것을 막기위해 자원을 보호하려는 인
식을 높일 것이다. 따라서, 동료들로부터 지식 공유에 대

한 요청이 있을 때, 직원들은 자신들의 자원이 더 손실되
는 것을 막기위해 지식은폐 행동을 더 하게될 것이다. 종
합해보면,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.

가설 2. 정서적 탈진은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
신기술의 사용과 지식은폐의 정(+)적인 관계
를 매개할 것이다. 

3. 연구방법

3.1 연구대상
본 연구는 3주 간격으로 총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

행했다.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국내 설문대행업체의 
서브젝트풀에 있는 국내 다양한 산업(예: 금융, 마케팅, 
교육, 서비스 등)의 정규직 직원들이다. 두차례에 걸친 
종단분석을 실시함에 따라, 본 연구설계에서 동일방법편
의(common method variance)를 최소화했다[32]. 첫 
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은 업무시간외 업무관련 
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및 통제변수를 측정했다. 3주 이후, 
참가자들은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정서적 탈진과 지식
은폐에 대한 설문에 응답했다.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
설문조사를 마칠 때, 이름은 절대 기록되지 않았다. 대
신, 직원들에게 첫 번째 설문과 두 번째 설문조사에 사용
할 동일한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. 고유번호는 두차례의 
설문조사 데이터를 식별하기위해 사용되었다. 첫 번째 
설문에서는 700명, 두 번째 설문에서는 542명의 응답자
들이 설문에 참여했다. 결측 데이터를 고려한 결과, 두 
기간동안 최종 응답자 수는 486명(응답률:69.42%)이었다.

최종 분석에 사용된 486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
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. 평균연령은 34.8세이며, 여성이 
233명으로 48%를 차지했다.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4
명(5%), 2년제 대학졸업 126명(26%), 4년제 대학졸업 
301명(62%), 대학원 이상 35명(7%)였다. 평균 근속년수
는 8년이었다.

3.2 측정변수
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5점 척도 리커트 방식으

로 측정했다. 

3.2.1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
본 연구에서는 [8]이 측정한 3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했

으며,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. “귀하는 스마트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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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나 노트북을 업무목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얼마나 사용
하십니까?”. 신뢰도(Cronbach’s alpha)는 .81이었다. 

3.2.2 정서적 탈진
정서적 탈진은 ‘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요구로 인해 과

도한 심리적, 정서적 자원의 소비에 따른 피로 상태’로 
정의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[30]이 개발한 3개의 설문항
목을 사용했으며,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. “나는 
일 때문에 녹초가 된 것 같다”. 신뢰계수는 .84이다. 

3.2.3 지식은폐
지식은폐는 ‘직원들이 동료들로부터 지식공유를 요청

받았을 때, 의도적으로 지식을 감추고 보류하는 행동’으
로 정의하였다. [12]가 개발한 측정문항을 사용했으며, 
설문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. “나는 동료들이 내게 업무
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보면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
다”. 신뢰계수의 값은 .89이다. 

3.2.4 통제변수
본 연구는 가설 검증의 타당도를 향상시키기위해 인구

통계학적 변수(성별, 연령, 근속년수, 학력)를 통제하였
다.

3.3 분석 결과
<Table 1>에는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에 대한 평균, 

표준편차, 신뢰도 및 상관관계가 제시되어있다. 상관관
계 분석결과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
용은 지식은폐와 정(+)의 상관관계를 보였다(r=.21, 
p<.05). 또한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
용은 정서적 탈진과 정(+)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(r=.32, 
p<.01), 정서적 탈진과 지식은폐 또한 정(+)의 상관관계
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r=.27, p<.01). 

Variables M SD 1 2 3

1. WICT 4.17 .58

2. EE 3.08 .76 .32**

3. KH 2.89 .62 .21* .27**

WICT=work-related ICT usage after works, EE=emotional 
exhaustion, KH=knowledge hiding, *p<.05, **p<.01

Table 1. Means, standard deviations, and 
intercorrelations

다음으로, 매개효과 검증을 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
하였다. 종속변수인 지식은폐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
통제하기위해 통제변수로서 성별, 연령, 근속년수, 학력
을 포함시켰다. 먼저, 독립변수인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
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매개변수인 정서적 탈진에 유의
한 영향력을 보였다(b=.29, p<.01). 다음으로, 독립변수
인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매개변
수인 정서적 탈진이 종속변수인 지식은폐에 미치는 영향
력을 분석하였다. 분석 결과, <Table 2>에서처럼 업무시
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(b=.18, p<.01)와 
정서적 탈진(b=.37, p<.01)이 각각 지식은폐에 유의한 
영향력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다.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
위해 필요한 것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련성
이 있어야하며,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
있어야한다.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련성
을 알아냈으며, 마지막으로 매개변수(정서적 탈진)를 통
한 독립변수(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)
와 종속변수(지식은폐)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
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
을 실시했으며, 5,000개의 재추출한 표본수를 사용했다. 
부트스트래핑의 분석결과는 <Table 3>에 나타나있다. 
부스트래핑 분석 결과, 간접효과는 .12로 95%의 신뢰구
간이 [.03, .22]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
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Predictor EE KH

WICT
b t b t

.29 4.33** .18 1.27

EE .37 2.83*

R² .48** .61**

WICT=work-related ICT usage after works, EE=emotional 
exhaustion, KH=knowledge hiding, *p<.05, **p<.01

Table 2. Regression result for emotional exhaustion 
and knowledge hiding 

Path b SE
95%CI

LLCI ULCI

WICT→EE→WH .12 .06 .03 .22

WICT=work-related ICT usage after works, EE=emotional 
exhaustion, KH=knowledge hiding, *p<.05, **p<.01

Table 3. Bootstrapping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
emotional exhaustio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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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
4.1 연구결과의 요약
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근로자

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
다. 하지만, 기존 연구들은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
신기술의 사용이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
한 지식자원과 관련된 결과요인과의 관련성을 간과했다. 
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개인의 자
원을 소모하게 만든다. 또한, 자신의 자원의 소진을 겪은 
개인은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지식은폐행동을 하
게된다[12,23]. 본 연구는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지식은
폐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[12]의 관점과 마찬가지로, 업
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직원들의 지
식은폐행동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. 또한, 본 연구
는 정서적 탈진이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 기술
의 사용과 지식은폐행동의 긍정적인 관계를 매개한다고 
밝혔다. 따라서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
사용은 한 개인의 자원을 소모시킴에 따라, 정서적 탈진
을 초래할 것이고, 정서적 탈진을 겪은 개인들은 자신들
의 자원이 더 소모되는 것을 막기위해 동료들이 업무관
련 정보나 지식을 요청했을 때, 해당 지식을 더 공유하지
않고 은폐하려고 할 것이다.

4.2 연구의 의의
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본 연

구는 기존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
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은폐 관련행위와 밀
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. 기존 연구들에서는 직
장-일 갈등, 직무불만족 등과 관련된 결과변수들을 살펴
보았으며[5-9], 조직의 혁신을 결정짓는 “지식”과 관련된 
결과변수들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. 특히나 코
로나 19시대에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업무시간
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
이 매우 증가했다[1]. 또한, 대면근무일때에 비해 지식공
유가 더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와 같은 
조직 위기상황에서 이런 지식 관련 행위와의 연관성을 
살펴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[26]. 따라서, 본 연구는 특히
나 원활한 지식공유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코로나 19
시대에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지
식은폐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알아냈다는 점에서 더 의
의가 있다. 둘째, 본 연구는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

사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지식은폐행동을 초래하는지 자
원보존이론에 근거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
구체적으로,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
이 한 개인의 인지적, 심리적, 감정적 자원을 소모하게 
만드는데, 이 상태를 정서적 탈진을 통해 포착했다. 이런 
정서적 탈진 상태는 동료들로부터 업무관련 지식이나 정
보요청을 했을 때, 해당 정보를 은폐하도록 만든다. 따라
서, 본 연구는 정서적 탈진을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
통신기술의 사용과 지식은폐의 긍정적인 관계를 매개하
는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, 왜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
술의 사용에 노출된 직원들이 지식은폐를 하게되는지를 
이해를 도왔다. 또한, 기존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
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서양권 국가들에서 주로 
진행되어져왔으며[5-9],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
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. 본 연구는 업무시
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서양권 국가에서처럼 한국 
직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
밝힘으로써,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의 부정적
인 영향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
서 의의가 있다.

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. 본 연구는 
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정서적 탈진과 지식
은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. 따라서, 조직 실무
자들은 업무시간 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직원들에게 
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각해야하며, 한 
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은폐행동을 막기위
해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 경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, 
직원들의 안녕과 정서적인 웰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할 
필요성이 있다[5-9].

4.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
본 연구는 이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에도 불

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한다. 첫째,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
이 자기보고(self-report)에 근거하여 측정되었기 때문
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점이 있다[32]. 동일방법편의의 
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해 종단연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
구하고 여전히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, 
향후 연구에서는 동료나 상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
변수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[32]. 또한, 본 연구에
서는 결과변수로서 지식은폐만을 알아보았지만, 향후 연
구에서는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
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변수들(창의성, 지식공유 등)
의 관련성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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